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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진작가 멜리사 슉(Melissa Shook)은 1970년대의 어느 날 카메라

에 자신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고, 

정신없는 일상에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사진

에 담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셀프타이머가 장착

되어 있는 롤라이 카메라와 자연광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이후 그녀는 한

동안 이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게 되었다. 지적인 판단보다는 무의식과 본

흑인 여성의 권리와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는 작업을 해온 아티스트 캐리 메이 

윔스(Carrie Mae Weems)의 대표작은 ‘키친 테이블 시리즈’다. 식탁이 놓여 

있는 풍경 안에서 딸, 남편, 친구 등과 접촉하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자

신의 모습을 포착한 이 작품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타인과의 관계, 집 안의 

권력과 노동 문제 등을 탁월하게 포착해낸 수작으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조명

되고 있다. 캐리 메이 윔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키친 테이블 시리

MELISSA  SHOOK CARRIE MAE WEEMS

EDITOR KIM JISEON 

쓸쓸하면서도 충만하고, 불안하면서도 자유로워 보이는 여성들의 자화상이 들려주는 삶에 대한 이야기. 자화상의 이면 

M
e
lis

s
a
 S

h
o
o
k
, 
‘M

a
rc

h
 2

6
’,
 1

9
73

©
K
ri
s
tin

a
 S

h
o
o
k
 &

 T
h
e
 E

s
ta

te
 o

f 
M

. 
M

e
lis

s
a
 S

h
o
o
k

C
o
u
rt
e
s
y
 o

f 
M

IY
A
K
O

 Y
O

S
H
IN

A
G

A
, 
N
e
w

 Y
o
rk

 

C
a
rr
ie

 M
a
e
 W

e
e
m

s
, 
‘ K

itc
h
e
n
 T

a
b
le

 S
e
ri
e
s
’, 

19
9
0
, 
p
ri
n
te

d
 2

0
0
3

C
o
u
rt
e
s
y
 o

f 
N
a
tio

n
a
l 
G

a
lle

ry
 o

f 
A
rt
, 
W

a
s
h
in

g
to

n
, 
G

ift
 o

f 
th

e
 C

o
lle

c
to

rs
 C

o
m

m
itt

e
e
; 
a
n
d
 

R
o
b
e
rt
 B

. 
M

e
n
s
c
h
e
l 
a
n
d
 t
h
e
 V

ita
l 
P
ro

je
c
ts

 F
u
n
d
 

능이 시키는 대로 이어갔다는 이 작업에서 그는 주로 발랄하고, 가끔은 자유로

운 나체의 모습이며, 시시때때로 딸아이도 프레임에 끼어든다. 멜리사 슉의 셀

프 포트레이트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기록인 동시에 한 여성의 파편화된 정

체성과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투쟁이다. 시간이 흘러 멜리사 슉은 이렇게 말했

다. “나는 이 사진에서 매력적인 몸에 갇혀 있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삶의 

무게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젊은 여성을 봅니다.” 

즈’는 일부일처제의 어려움과 과장된 이상을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삶은 원체 

지저분한 것이에요. 전 세계의 어디에나 있는 공동 공간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유지되고 무너지는지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내 삶

을 구했습니다.” 한 여성이 보내는 일상의 고군분투가 생생하게 담긴 이 시리

즈는 24점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사진에서 그녀는 결국 다시 혼

자가 되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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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리언 웨어링(Gillian Wearing)은 우리가 단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얼굴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자아를 꺼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구겐하임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질리언 웨어링 회고전의 타이틀은 

<Wearing Mask>였다. 그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마스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사진이나 비디오 작업을 하며 또 다른 자아와 내밀한 이

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쓴 존재입니다. 밖으로 드러내 보이

신디 셔먼(Cindy Sherman)은 늘 자신의 작품은 셀프 포트레이트가 아니라고 말해왔

다. 배우가 맡은 배역을 연기하듯 작품 속에서 특정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뿐이며, 사실 자

기 자신을 조금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어떨까? 현재 하

우저앤워스 뉴욕에서 전시 중인 신디 셔먼의 새로운 포트레이트 시리즈는 다소 기괴하다.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는 여성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치 

세상이 바라는 대로 순순히 나이를 먹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번 작업에서 

GILLIAN WEARING CINDY SHERMAN 
는 모습과 내면 깊숙이 있는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자아가 만들어내는 

불균형에 관심이 있습니다.” 17세 소녀의 모습을 구현한 위 작품은 39세의 질리언 웨어링

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한 셀프 포트레이트다. 몸을 쭉 펴고 눈을 크게 뜨며 10대 때 셀피

를 찍던 감각을 재현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90년대에 폴라로이드로 찍은 셀피

와 현시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셀피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동하지 않

는 동안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영원한 공상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죠.” 

신디 셔먼은 2010년에 촬영한 자신의 모습과 최근에 촬영한 모습을 조합해 불확실한 나

이의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작업을 위해 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신디 셔먼은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카메라가 등장할 때마다 자신이 지닌 주름과 모공을 새롭게 발견하

는 일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신디 셔먼은 나이를 먹는 일이 여성에

게 특히 더 어려운 이유를 탐구하며,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서서히 나이 들어가

는 우리의 모습을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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